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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15.(수) 09:00 배포 일시 2023. 3. 15.(수) 09:00

6070 세대, 이야기로 ‘스트리트우먼파이터’처럼 배틀한다
 - 3. 15.~4. 7. 이야기 구연 배틀 예능 <(가제)오늘도 주인공> 참가자 모집
 - 예능 프로그램, 이야기극 무대 통해 이야기 구연을 새로운 창작예술 장르로 각인

  6070 세대가 이야기극으로 경쟁을 펼치고, 최종 결선에 오른 이야기극으로 

전국 순회공연 무대에 선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국학진흥

원(원장 정종섭)과 함께, 6070 세대가 새로운 예술창작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6070 이야기예술인(이야기할머니)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박보균 장관은 “6070 세대의 문화 참여 열망을 충족시키고 어르신들이 

창작예술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통이야기 구연을 대표적인 K-컬처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야기 구연 배틀 예능 <(가제)오늘도 주인공>, tvN STORY에서 6월부터 방송

  6070 이야기예술인(이야기할머니)들이 이야기극을 통해 펼치는 경쟁이 예

능 프로그램으로 제작된다. tvN STORY 채널의 새 예능 프로그램 <(가제)

오늘도 주인공>을 통해 6월 중순부터 방영한다. 현재 활동 중이거나 활동 

경험이 있으면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오디션을 통해 본선 진출자 1

5명 내외를 선발한다.

  본선에서는 팀을 이룬 6070 이야기예술인(이야기할머니)들이 배우, 가수 

등 연예인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이야기극(이야기·음악·동화 삽화 등이 

어우러진 융·복합공연)을 기획·제작한다. 최종 결선에서는 팀별 이야기 공

연 배틀을 선보이는데, 어린이,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의 

투표를 통해 최고의 이야기 공연팀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야기 배틀 참가

를 희망할 경우 이야기할머니사업단 누리집(www.storymama.kr) 또는 tvN 

STORY 인스타그램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 후 3월 15일(수)부터 4월 7일(금)

까지 지원서와 자기소개 영상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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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극 전국 순회공연, K-전통이야기 구연 영상 콘텐츠 해외 보급 등 지원

  문체부는 이야기 배틀 방송을 통해 만들어진 이야기극을 실제 공연장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도록 ‘이야기극 전국 순회공연’도 추진한다. 최종 결선에서 

선보인 3~4개의 이야기극을 소극장 무대에 맞게 각색하고, 이야기 배틀 

수상자를 주요 출연진으로 하여 올해 10월부터 전국 3개 내외의 주요 도

시에서 약 10회 공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에서도 ‘K-전통이야기’를 즐길 수 있도록 동화 구연을 외국

어 자막 지원 영상으로 제작해 전 세계에 보급한다. 올해 상반기 중 제작

될 동화 구연 영상은 6070 이야기예술인(이야기할머니)의 전래동화 구연을 

기본으로 애니메이션·음악 등을 결합해, K-전통이야기의 환상적인 매력을 

알린다. 만들어진 콘텐츠는 세종학당 누리집, 이야기할머니사업단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9월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옛이야기를 통한 미래세대 창의력 함양과 세대 간 교류 활성화

  6070 이야기예술인(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전국 유아교육기관에 노년층을 

파견하여 유아들에게 옛이야기와 선현미담을 들려주는 사업으로서 2009년 

제1기 30명 선발을 시작으로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매년 활동 규

모를 확대해 2022년에는 3,000여 명이 8,600여 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 

약 52만 명에게 우리의 옛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미래세대의 창의력을 

함양하고 세대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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